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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믿으

며 살고 싶다면 에서를 잘 관찰해야 한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에서는 오로지 자기 힘만 의

지해서 살아갔다. 에서를 부러워할지 탄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몫이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 창 27:23 

 

아내 리브가의 대담한 계획, 둘째 아들 야곱의 거짓말에 속아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 죽 한 그

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이 이제는 정말로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에서는 이삭이 죽기를 기다려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이 계획 역시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졌고 리브가는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 시킬 계획을 세운다.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에서는 아니었다. 에

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부모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썼다. 그 노력이 이스마엘의 딸들과의 결혼이

긴 했지만. 

 

에서는 물려 받은 것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이루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길 만큼 

충만했던 자신감으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물려 받은 유산 없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도망친 야

곱이 귀향할 때 에서는 사백 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갔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창 32:6 

 

무장한 부하 사백 명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 거느린 삼백십팔 명 보다 많은 숫자다. 에

서는 유목민이다. 유목 사회에서 무장한 부하 사백 명이 무슨 국군장병들처럼 총각들도 아니고 각

자 부모, 각자 처자식과 함께 움직였을 것인데 족장으로서 에서가 이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숫

자다. 에서가 모은 ‘자기 것’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다. 그 중

에서 6절은 에서가 야곱과 헤어지는 때 에서가 이룬 것을 기록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 창 36:6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

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이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요구했을 

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가 이룬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이 납득이 된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 창 27:39-40 

 

에서는 자기 손에 쥐어진 칼 한 자루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내야 했다. 자기 힘으

로, 자기 칼을 믿고. 자기의 것들을 모았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 창 36:19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 창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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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성공했다. 자손들도 족장이 되었고 왕조도 이루었다. 분명 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나 에서

의 성공은 하나님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의 성공이었다. 다음 편에서는 에서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

해보자. 


